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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OPI GOLDBERG 대학대학대학대학 캠퍼스에서캠퍼스에서캠퍼스에서캠퍼스에서 성폭력을성폭력을성폭력을성폭력을 타파하는타파하는타파하는타파하는 ‘이젠이젠이젠이젠 그만그만그만그만 이젠이젠이젠이젠 

그만그만그만그만(Enough Is Enough)’ 캠페인에캠페인에캠페인에캠페인에 참여참여참여참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코미디언, 배우, 정치 운동가, 작가이자 ABC의 The 

View의 호스트인 Whoopi Goldberg가 대학 캠퍼스에서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이젠 

그만 이젠 그만’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디오는 모든 대학 캠퍼스의 

안전과 성폭력 대처를 요구합니다. Whoopi Goldberg의 지지는 주 전역에서 18개 중 

17명의 초당파 카운티 행정 관료들이 캠페인에 합류한 이후에 나온 것이며, 이는 대학 

캠퍼스에서의 성폭력에 대처하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Whoopi Goldberg는 그녀의 경력에서 인권을 위한 지칠 줄 모르는 옹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뉴욕의 대학 캠퍼스에서 성폭력과 강간에 대한 우리의 싸움에 그녀의 

지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나라에서 

가장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올해 뉴욕은 캠퍼스 성폭력과의 싸움에서 

국가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이젠 

그만 이젠 그만이라고 말하는데 합류하길 촉구합니다.” 

 

온라인 대화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일반인은 #EnoughisEnough를 사용하여 수행 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캠퍼스에서 성폭행에 대처하기 위해 균일 한 예방 및 대응 조치를 

이행하는 대학에 대한 자신의 제안에 대한 지원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주 “이젠 그만 이젠 

그만”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주지사의 법안은 SUNY 정책 및 보호장치를 뉴욕주 

대학으로 확대하고 뉴욕주의 120만명의 대학생들은 법 집행에 대한 긍정적인 동의 및 

접근을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균일한 절차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법으로 제정되면 이 정책은 뉴욕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주, 뉴욕 주 경찰은 대학 및 대학 캠퍼스에 성폭행을 보고하기 위한 전용 핫라인: 1-

844-845-7269을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에서 발생하는 석폭력 신고 전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매일 24시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뉴욕주경찰은 학내 관계자들과 함께 공유할 응대 프로토콜 및 교육 코스도 개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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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의 학내 성폭행 예방 제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특정 성행위에 관여하는 관계자 사이에 명확하고 정확하고 자발적인 동의에 

대하여 긍정적인 동의의 주 전체 정의를 채택합니다; 

• 주 전체 사면 정책, 성폭행 등 성폭력 사건을 보고하는 학생들이 마약과 알코올 

사용과 같은 특정 캠퍼스 정책 위반에 대한 면책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생존자의 권리장전, 이는 캠퍼스는 특히 모든 학생들이 특정 

자신의 성폭력 피해자를 알리기 위해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적절한 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에게 배포되어야 합니다. 권리장전은 분명히 학생들이 주 

경찰을 포함한 외부의 법 집행에 성폭행을 신고 할 수 있다는 알 권리를 

제공합니다;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여 관리자,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교육의 요구합니다.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www.ny.gov/EnoughisEnough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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